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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5. –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연출: 이창희 | 극본: 정은경, 박수린 | 출연: 김혜수, 조여정, 김
지훈, 김재철)가 제작 확정 소식과 함께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
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충돌 블랙코미디.

캐스팅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한 커리어를 쌓아온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 <밀수>, 드라마 <트리
거>, <슈룹>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변신으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압도적인 연기력을 입증해 온 김혜수는 더 큰 성공에 목마른 인테
리어 회사의 CEO이자 인기 인플루언서 ‘경희’ 역을 맡았다.

영화 <좀비딸>, <히든페이스>, <기생충>,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 등 강렬하고도 입체적인 캐릭터로 임팩트 있는 연기력을 선
보여온 조여정은 ‘경희’ 앞집에 사는 이웃이자, 곁에 남은 유일한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피부과 원장 ‘수정’을 연기한
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얄미운 사랑>, 글로벌 프로젝트 <버터플라이>, 예능 <크라임씬 제로>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
약해 온 김지훈은 ‘경희’의 남편이자, 성공한 아내의 그늘에 가려 살아가는 배우 ‘재홍’ 역을 맡았다.

영화 <파묘>로 천만 관객의 눈도장을 찍고 드라마 <얄미운 사랑>,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
여온 김재철은 ‘수정’의 전남편이자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성’ 역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더할 예
정이다.

이름만으로도 시선을 모으는 네 배우는 불륜으로 얽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며 예측 불가한 사건
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각 인물의 욕망을 폭발시키는 연기를 통해, 네 배우가 만들어낼 묵직한 시너지에 기대가 쏠린다.

제작 확정과 함께 진행된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배우들의 호흡이 빠르게 맞춰지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몰입도를 보여줬다. 팽
팽한 긴장과 웃음이 교차하는 대사 속에서 작품의 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리딩을 마친 후 김혜수는 “모든 게 유니크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앙상블도 재미있었다”라고 전했고,
조여정은 “한 사건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소동극이 배우들의 케미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많은 기대 부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지훈은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뻔하지 않은 신선한 느낌이 좋았다. 마지막 촬영까지 즐거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재철 역시 “대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짜릿함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창희 감독님의 세계 안에 펼쳐질 다양한 캐릭터들의 연기적 향연을 기대해달라.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라고 덧붙였다.

연출은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 <사라진 밤> 등으로 자신만의 감각을 인정받아 온 이창희 감독이 맡았다.
탄탄한 서사와 인물 관계를 밀도 있게 풀어내는 이창희 감독 특유의 연출력을 바탕으로, 블랙코미디의 결을 한층 세련된 호흡으로
완성해 낼 전망이다.

제작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과 김지연 제작자가 공동 설립한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맡는
다. 특히 황동혁 감독은 쇼러너이자 제작자로 작품 전반의 완성도에 힘을 더한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과 황동혁 감독의 크리에이티브 참여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2026년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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